제24과 유다 공동체를 갱신하는 느헤미야 2018.6.17
◎ 찬송가(다같이) : 390장(통일 444장), 337장(통일 363장)
◎ 신앙고백(다같이) : 사도신경　◎ 말씀봉독(다같이) : 느헤미야 13장 6∼9절
◎ 본문읽기　◎ 주기도문(다같이) : 맨 마지막에
◎ 오늘의 만나　유다 공동체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 성벽 재건을 온전히 이루었으나, 아직 말씀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정돈되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과감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노력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1.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
느헤미야는 12년의 예루살렘 총독 임기를 마치고 바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예루살렘에서는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사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유다 공동체를 말씀으로 바로잡으며 새롭게 했습니다. 이때 행했던 느헤미야의 사역의 내용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데,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사장 엘리아십은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본래 성전 기물들과 레위인들의 식량을 두는 데 사용되던 방을 당시 유력한 자였던 암몬 사람 도비야의 방으로 개조한 것이었습니다(느 13:4∼5).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도비야를 이 방에서 몰아내고, 다시 본래의 용도로 돌려놓았습니다.
도비야를 몰아낸 이 사건은 성전은 반드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성전은 어떠한 불순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고전 3:16).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완전히 몰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들은 완전히 몰아내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야 하겠습니다. 
2. 십일조 규례를 바로잡다
둘째, 십일조 규례를 바로잡았습니다. 당시 무지했던 유다 백성들은 십일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생계를 해결하지 못해 뿔뿔이 흩어지고 성전 예배는 공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느 13:10∼11).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꾸짖어 다시 십일조를 곳간에 들이게 하고, 레위인들을 성전에 불러들여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십일조는, 예배를 주관하던 레위인의 생계(민 18:21), 성전 운용(신 14:23), 가난한 백성의 구제(신 14:28-29) 이렇게 세 가지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십일조 덕분에 레위인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성전은 안정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십일조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일조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기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무엇에 얼마만큼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십일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3.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다
셋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들의 종, 손님 그리고 가축들마저도 결코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출 20:8∼11).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에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였으며, 외국인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들어와 물건을 사고팔았습니다(느 13:15∼17). 이를 본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엄히 꾸짖으며, 어떠한 사람들도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느 13:18∼22).
안식일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모든 백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자신들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육체의 쉼을 누리며, 일주일의 하루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기독교인들의 주일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구약 시대 때의 안식일처럼 율법과 같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헌신이자,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고백이 됩니다. 주일성수하는 것은 십일조와 더불어 우리 신앙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4. 이방인과의 혼인을 정리하다
넷째, 이방인과의 혼인을 정리했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던 중대한 죄악 중 하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인과의 혼인으로 무너졌으며, 아합 왕이 아내로 맞이한 시돈 여인 이세벨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새롭게 시작하는 유다 공동체가 또다시 선조들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었기에, 이방인과의 혼인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느 13:26∼27).
하나님께서 이방인 배우자를 금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물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불신자와의 결혼 금지로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는 우리가 영적인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 순결함, 즉 ‘영혼의 잘됨’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킴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강건함의 복과 환경의 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간추린 만나
<성전을 정결하게 하다>
1.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 다시 불순종하게 된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2. 느헤미야는 성전 곳간에서 도비야를 몰아냄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3.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의 몸을 언제나 정결하게 합시다. 
<십일조 규례를 바로잡다>
1.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십일조 규례를 바로잡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2. 십일조는 예배를 위한 헌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고백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다>
1.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범한 유다 백성들을 꾸짖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2.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시다. 
<이방인과의 혼인을 정리하다>
1.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혼인을 정리했습니다.
2. 마음과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결함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 내 삶의 만나
<옆 사람에게 인사>
1.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합시다.　2. 십일조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3. 주일을 성수합시다.
<기 도>
1.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2.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담아 십일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3.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임을 기억하며, 주일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중보기도>옆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합시다.
